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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6. 12.(목) 11:00

6. 13.(금) 조간
배포 2025. 6. 12.(목) 09:00

농관원, 서울지역 배달앱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점검!

- 6월 16일(월)부터 27일(금)까지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앱 
입점업체 대상 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6월 16일(월)부터 

27일(금)까지 전국 9개 지원의 정예 단속 인력 20개반 42명을 서울 지역에 

투입하여 배달앱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실시했던 통신판매 정기 단속 시 배달앱에서 원산지 거짓·미표시 

업체가 90개소로 전체 위반업소 중 84.9%를 차지하여 원산지 표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3월 정기단속 매체별 위반) 배달앱 84.9%, 통신판매중개업체 12.3% 등

  특히 서울에는 전체 원산지 표시대상 업체(166.8만 개소)의 18.2%(30.5만 

개소)가 몰려 있어 이번 단속기간 동안 농관원 서울 단속 인력 12명과 다른 

지역의 정예 인력을 일시에 집중 배치한다.

  이번 단속을 위해 전국 사이버 모니터링 요원 400명이 서울 담당지역을 

정하여 사전 모니터링(6.9~6.13.)한 후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단속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외국산 식재료로 조리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동일한 품목의 외국산과 국내산 식재료를 혼합하여 조리

하면서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란에는 여러 국가명을 표시

하고 실제로는 그 중 원료의 가격이 낮거나 소비자가 기피하는 국가산만을 

판매하는 행위, ▲음식점 농축산물 9개 대상 품목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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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발된 업체는「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및 공표

되며, 미표시·표시방법 위반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관원 박순연 원장은 “배달앱 입점업체가 원산지 표시의 중요성을 깨닫고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이번 서울 지역 집중단속을 하게 되었다.”며 

“농관원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위반 방지를 위해 배달앱 플랫폼 

업체와 협업하여 교육·홍보 등도 병행하겠다”라고 밝혔다.

  * 원산지 신고: 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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